
“10일 걸리던 업무가 1~2일로”
GIST, '2026 행정 AX 혁신대회' 개최 
구성원이 직접 만든 AI 행정 혁신 모델 선보여         

- 업무효율화·데이터 기반 운영 분야서 AI 활용 성과 발굴… 우수사례 8건 선정·시상

- 재무 결산 10일→1~2일·평가보고서 수개월→며칠로 단축… 24시간 학사 챗봇 등 서비스 개선 성과

- 검증된 우수 사례는 실제 행정 업무 적용 검토… 대상팀에 ‘CES 2027’ 참관 기회 제공

▲ 8월 11일(화) GIST 행정동에서 열린 ‘2026 GIST 행정 AX 혁신대회’시상식에서 

임기철 총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과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8월 11일(화) GIST 행정동에서 행정 업

무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업무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

한 우수 사례 8개 팀을 시상하는 ‘2026 GIST 행정 AX* 혁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

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별도의 외부 시스템 개발에 의존하기보다 행정 구성원들이 각자의 업

무 현장에서 AI 활용 방안을 직접 발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해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을 접목해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의
미한다.

GIST는 AI 전환(AX)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에 발맞춰, AI를 행정 

업무 전반에 활용해 지능형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GIST형 AX 행정 혁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AI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트랙1’과 선별된 전략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 성과



를 검증하는 ‘트랙2’를 연계한 2단계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지난 7월 15일(수) 열린 트랙2 발표평가에는 반복업무 자동화와 문서작성·규정 검

토 등 업무 절차를 개선을 목표로 한 ‘업무효율화 분야’ 6개 팀, 수요 예측과 위험

요인 탐지 등 데이터 활용도를 높인 ‘데이터 기반 운영 분야’ 2개 팀 등 총 8개 팀

이 참여했다.

평가단은 실제 업무 성과와 혁신성, 재현 가능성, 조직 내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수상팀을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AI 평가보고서 자동 생성 시스템’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AI 동료(에이전트)에게 위임하는 행정 혁신’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능동형 게시판 G-크루저(Cruiser)’ ▴‘학사 행정 AI 챗봇 도입’ 등 3개 과제가 차지

했다.

우수상에는 ▴‘생성형 AI 기반 국·영문(Bilingual) 행정 안내 프로세스’ ▴‘국외출장 

서류 누락 제로 AI 어시스턴트 사전 검증 시스템’ ▴‘AI 시간외근무 확인 시스템’ 

▴‘HR 인사이트 대시보드: 커서(Cursor) 협업 HR 시공간의 재구성’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AI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

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됐다.

매월 진행하는 재무 결산 업무의 소요 기간을 약 10일에서 1~2일 수준으로 줄이

고, 수개월이 걸리던 평가보고서 초안 작성 기간을 며칠 수준으로 단축한 사례가 

소개됐다. 국·영문 행정안내문 작성 역시 건당 수십 분이 소요되던 업무를 수 분 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러 곳에 흩어진 교내 공지를 매일 아침 한 통의 이메일로 통합 제공하고, 

재학생이 개발 과정에 함께 참여해 24시간 학사 문의에 응답하는 AI 챗봇을 구축

하는 등 구성원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 사례도 선보였다.

최우수상팀 참가자인 재무팀 서충완 선임행정원은 “비전공자라도 업무에 대한 아이

디어와 개선 의지만 있다면 AI를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상팀 참가자인 공과대학 주영현 행정원은 “자동화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



라 업무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보존하고 확산하는 도구”라며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반복 가능한 형태로 구현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정한 업무 품질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GIST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가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올 하

반기 중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우수 사례를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검증된 사례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증된 우수 사례는 보안성과 안정성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실제 행정 업무

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임기철 총장은 “AI 전환의 핵심은 기술 자체보다 구성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

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라며 “이번 대회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일

상적인 업무 혁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팀에는 대상 70만 원, 최우수상 각 50만 원, 우수상 각 20만 원의 포상금

이 지급되며, 대상팀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7’ 참관 기회도 제공된다.


